2026 전주시 청년-어르신 서로돌봄 봉사활동
청년 참여자 일기
오늘 활동에서 느낀 점을 자유 형식으로 편하게 적어주세요. 길어도 짧아도 좋습니다.
	회 차
	2회차
	활동 일자
	2026년 7월 30일

	청년 성명
	윤재용
	어르신 성함
	김대진 위원장님

	다음 회차 만남 일시
	8월 4일
	다음 회차 만남 장소
	위원장님 댁


▶ 1. 오늘은 어르신과 어떤 활동을 함께 했나요?
 위원장님의 스마트폰 사용 패턴을 차근차근 여쭙고, 평소 기기를 다루시면서 불편하셨던 부분이나 자주 쓰는 알림 환경 등을 더 편리하게 세팅하고 정돈해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놀랍게도 위원장님께서 평소 대학 생활을 하시며 제미나이(Gemini)와 GPT 같은 생성형 AI를 이미 능숙하게 사용하고 계신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이에 맞춰 스마트폰 및 AI 활용 방향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 2. 오늘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무엇인가요?
 위원장님께서 AI를 실생활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계신 모습을 접하고 크게 놀랐던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신 후 쏟아지는 전문 용어나 영어로 된 복잡한 진료표를 혼자서 알아보기 힘들 때, AI에게 사진을 찍어 보내고 그것을 쉽게 해석해 달라고 요청하여 몰랐던 부분을 해결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자기기를 어려워하시는 대다수의 어르신들과 달리 요즘 젊은 사람들 수준으로 AI와 전자기기를 너무나 잘 이용하고 계셔서, 제가 애초에 계획했던 교육 수준을 완전히 재조정해야겠다고 느낄 정도였습니다. 일상 속에서 호기심을 풀기 위해 AI를 주도적으로 다루시는 위원장님의 안목에 깊은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 3. 활동을 하며 느낀 점이나 새롭게 배운 점을 적어주세요.
 어르신들의 디지털 역량에 대해 제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부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위원장님은 단순히 신기해서 기술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에 맞춰 적극적으로 지식을 넓히는 데 AI를 빈틈없이 활용하고 계셨습니다.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소신을 지키며 결과로 증명해 내시는 모습 속에서,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태도와 삶을 대하는 진지한 자세를 깊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 4. 다음 회차에는 어르신과 무엇을 해보고 싶나요?
 다음 3회차에는 위원장님께서 평소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위해 즐겨 하시는 '색소폰 연주'와 '수영', 그리고 깊이 파고드시는 '한자 공부' 등 다채로운 취미 영역에 AI를 어떻게 더 고도화하여 접목할 수 있을지 본격적으로 논의해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한자 학습 시 모르는 구문을 AI와 깊이 있게 토론하거나, 색소폰 연주 및 일상 기록들을 AI 영상 편집 툴을 활용해 하나의 멋진 작품으로 기획해 보는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심화 확장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볼 계획입니다.



 
▶ 5. 그 밖에 자유롭게 남기고 싶은 이야기
 위원장님께서는 평소 호기심이 매우 많으셔서 궁금한 점을 모두 찾아보고 지식을 쌓는 것을 즐기신다고 하셨습니다. 살아오시면서 겪은 다양한 일생의 이야기들을 담담하게 들려주셨는데, 그 속에서 자신의 생각이 뚜렷하시고 완강하게 믿음을 지켜나가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위원장이라는 자리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결과로 입증하며 쌓아온 노력의 결실이라는 것을 느끼며 큰 존경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 작성한 일기는 그림일기·인증사진과 함께 매주 금요일 자정까지 홈페이지 봉사활동 Log에 등록해 주세요.
